
1 서론

흔히 선교의료에 대한 입장은 두 극단으로

갈라진다 하나는 선교의료를 제국주의의 선

봉 내지는 기독교 포교의 수단으로만 평가절

하 하는 입장과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그

업적을 찬양만 하는 입장이다 어느 쪽도 진실

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역사적 사실은 숲과

같다 멀찍이 떨어져 숲의 겉모양만 보고 그

숲에 대해 판단을 내려서는 곤란하다 진정으

로 숲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입견에

의한 판단을 유보하고 먼저 숲 안으로 들어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조심스레 살피고 조사

하는 성실한 태도가 필요하다 역사적 사실에

는 햇빛을 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늘진 부

분도 있다 역사적 사실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면

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면까지도 함께 바라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당파성 은 철학자의

덕목은 될 수 있을지언정 역사가의 덕목은 되

지 못한다 아니 역사가의 당파성은 철학자의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사실의

숲을 통과하지 않은 역사가의 당파성은 억견

으로 남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근래에 출판된 이만열 교수

의 한국기독교의료사 는 이 책 전반에 흐르

는 호교론적 시각에 동의하건 하지 않건 방대

한 자료에 대한 성실한 검토 위에서 저술되었

다는 점에서 선교의료사 연구의 한 전범을 보

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도 이 책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제시된 단

서를 추적하여 좀 더 확대 심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885년 4월 10일

문을 연 제중원을 모태로 세워진 세브란스 병

원은 우리나라 선교병원의 출발점이자 기지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1914년 세브

란스 병원에 연구부가 설립된 사실은 애초에

선교병원으로서 설정된 세브란스의 기능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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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에 중요한 변화가 온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보수적인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선교

라는 세브란스 병원 원래의 설립 목적과 배치

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브란스 연구부의 설립과 활동의 방향은 이

러한 반대의견을 의식하면서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브란스에 설치된 연구부의 설립

배경과 목적 그리고 실제로 수행된 연구의 내

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찾아보

고자 한다

2 세브란스 연구부의 설립 과정과 배경

1914년 11월 4일 세브란스 병원에 연구부

(Research Department)가 설립되었다 2) 연구부

는 밀즈(Ralph Garfield Mills 1884-1944) 반

버스커크(James Dale VanBurskirk 1881-?) 러

들로(Alfred Irving Ludlow 1875-1961)가 주도

하여 설립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밀즈의 역

할이 컸다 밀즈는 선교사로서 이러한 연구활

동을 시작하며 선교사 사회의 반응에 많은 신

경을 썼던 듯하다 그것은 이러한 연구활동이

선교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자적 취미 활동으로 보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러

한 연구 활동이 한가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조선 사회가 당면한 보건상의 시급한 문제 해

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런 활동은 궁극적

으로는 선교활동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

이란 점을 일반 선교사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했다 사실 의료를 선교활동에서 어떻게 위치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선교역사에서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즉 의료를 선교

의 한 방편으로만 보는 일반 선교사들의 입장

과 선교의 한 방편으로서 의료의 역할뿐 아니

라 의료활동 자체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인정

받으려는 의료선교사들 사이에는 이 문제를

두고 지속적인 긴장 관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때로 현안문제에서 반대되는 의

견으로 대립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

가 세브란스 병원의 건립을 둘러싼 서울 측 선

교사들과 평양 측 선교사들의 대립이었다 3)

미국의 실업가 세브란스 씨가 서울에 병원 건

립을 위해 기부한 돈 1만 불의 용도를 두고 일

어난 이 대립은 병원을 짓는 데 그토록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 선교사

들의 의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만 불을 절반으로 나누어 반은 병원 건립에

쓰고 나머지 반은 일반 선교를 위해 쓰자는 평

양 측의 주장은 기증자인 세브란스 씨가 자신

은 병원 건립을 위해 돈을 기부했으며 따라서

병원 건립에 오천 불이 든다면 오천 불만 기부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정리가

되었다 이 사건은 일반 선교사들의 의료에 대

한 시각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실제 선교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병원

의 건립을 두고도 직접적인 선교와 거리가 있

다는 이유로 이러한 갈등이 존재할 정도이니

의학연구활동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

을 것이다 밀즈가 연구부를 만들며 이 점을

우려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밀즈는 이와 관

련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있다 밀즈

는 미국에 있는 동안 어떤 의사에게 한국에 돌

아가 한국의 실정에 필요한 의학연구기관을

2) A I Ludlow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Korea Mission Field 1930
26(5) 95

3) 오 알 에비슨 (에비슨 기념사업회 역) 구한말비록(하)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1984 p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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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그 말을 들

은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글쎄요 그

것은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좋지만 어떤 선교

부가 특히 우리나라의 선교부가 그러한 것[연

구활동]을 선교사업으로 간주할지는 의심스럽

습니다 4) 이 말은 의학연구활동에 대한 일반

선교사들의 회의적 시각을 그대로 말해준다

밀즈도 자신이 선교지에서 연구활동을 하겠다

는 말을 했을 때 선교부나 일반 선교사들의 반

응이 어떠할지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연구활동이 순수한 과학적 문제를 탐

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부딪

히게 되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

제적이고 실용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란 점을

강조해야 했고5) 연구의 방향도 그렇게 설정했

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첫 성과가 식수 소

독에 관한 연구(A simple method of water

purification for itineration and household use) 였

다 이것은 세브란스 연구부에서 발표한 첫 번

째 연구결과로서 밀즈 반 버스커크 러들러

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4쪽짜리의 간단한 팜플

렛으로 출판되었다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선교

사들은 식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콜레라

를 비롯한 많은 전염병들이 식수를 통해 전염

이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집에

서는 그나마 물을 끓여먹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방으로 많이 다녀야하는 선교사라는 직업상

여행 도중 그렇게 물을 끓여먹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었다 더구나 더운 여름에는 끓인 물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문제도 있었다 따

라서 밀즈 등은 전도여행 도중 길에서도 간단

히 물을 소독해 먹는 방법을 연구해낸 것이었

다 밀즈는 이 방법을 담은 팜플렛을 조선에

온 선교사들에게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했으며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

은 일정량의 염소화석회를 캡슐에 넣어 다니

다가 먹고자 하는 물에 녹인 다음 15분 정도

기다려 소독한 다음 먹는 방법이었다 결국 요

즘 수돗물 소독에 사용하는 염소소독인 셈이

다 그렇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일일이 준비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브란스 의용품 상회에

서 50캡슐을 한 병에 넣어 판매하기도 했다 6)

초창기의 연구실은 소래 해변에 있는 밀즈

의 여름 별장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다 밀

즈는 주로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연구를 했는

데 그것은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동안

은 병원의 일이 바빠 따로 연구할 시간을 얻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밀즈가 따로 연구부를

창설한 것은 그가 앞서 표방한 목적 이외에 현

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1904년 세브란스 병원

이 설립되고 1908년에는 최초의 정식 의학교

졸업생이 배출되는 등 세브란스는 병원과 학

교로서의 틀을 잡아나가고 있었으나 밀즈가

연구부를 창설하던 1914년 당시는 아직 각 과

4) R G Mills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Korea Mission Field 1916
12(1) 22

5) Mills ibid p 23
6) R G Mills J D VanBurskirk A I Ludlow A Simple Method of Water Purification for Itineration and

Household Use Research Department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Seoul Korea February 1915 p 3
이 글은 1918년 일부 내용이 보충되어 China Medical Journal 에 실렸다 R G Mills A I Ludlow J
D VanBurskirk A Simple Method of Water Purification for Itinerant Missionaries and Other Travellers The

China Medical Journal 1918 3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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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실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

다 진료나 교육은 그럭저럭 과별로 이루어지

고 있었으나 아직 과나 교실 단위에서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

태였다 따라서 연구부를 중심으로 전체의 연

구역량을 한군데로 집중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써 좀 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기대할 수 있

었다 밀즈는 아마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연

구부를 만들었을 것이다

연구부의 창설과 함께 밀즈는 연구부의 목

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였다 그는 일반적인 목

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구별하여 설정하였다 7)

일반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수준 향상과 주거환경의 개선

2 기숙사에 기거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여 학생들 건강의 큰 적인 결핵

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하는 것

3 모든 임상의들이 질병의 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생리학적 기준의 확립

4 이제껏 무시되어 온 관점으로부터 세계

의 문제를 조명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목적에 도달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이전에 연구한 다른 나라들과는 음식

관습 습관이 다른 민족[즉 한민족]에서 나타

나는 의학적 문제의 연구

2 주로 가정에 관련된 보건과 위생 문제

연구

3 한국 고유의 음식과 그 음식의 가치에

대한 연구

4 평균적인 음식섭취 상태를 평가하고 생

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량을 확

인하기 위한 실험

5 수백 년 동안 경험적으로 사용된 고유의

약재와 처방의 가치 연구

6 동물 기생충 문제와 고유의 약재에 의미

를 가지는 식물학적 동물학적 문제의 연구

7 현재 출판되는 일본의 의학문헌과 한국

고유의 문헌들을 조사하여 거기에 담겨있는 유

용한 정보들을 영어권에 알리는 일

이상에서 열거한 여러 목적은 크게 세 방향

의 연구로 요약된다 한국의 풍토병 연구 한

국인의 식이나 생리적 기준에 대한 전통의학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 방향의 연구는

중국에서 선교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의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 발므는 중국의 선교의

료에 관한 그의 고전적 저서에서 중국에서 서

양의 선교의사들이 수행한 연구를 역사적 연

구 해부-생리학적 연구 그리고 임상-병리학

적 연구로 나누었다 8) 여기서 역사적 연구란

중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연구이고 해부-생리

학적 연구란 체질인류학적 연구9)와 중국의 음

식과 식이에 관한 연구를 말하며 임상-병리학

적 연구란 주로 풍토병과 중국에 특히 많은 질

병에 관한 연구를 말한다 결국 선교의사들이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남은 문제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별장

근처에 작은 연구소와 연구자들이 머물 수 있

는 숙소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부

지를 구입하고 설계도까지 만들었다 이에 필

요한 예산은 약 2 000불 정도로 추산되었다

7) Mills ibid p 23-4

8) H Balme China and Modern Medicine London Church Missionary Society 1921 p 160-170

9) 우리나라의 경우 체질인류학적 연구는 선교의사들보다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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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구 활동에 필요한 의학문헌을 갖추는 것

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의학

잡지를 구독해주거나 읽고 난 이후의 잡지

혹은 별세한 의사들이 소장하고 있던 의학문

헌들을 기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 문

헌을 뉴욕에 있는 장로교 해외선교부로 보내

만 주면 거기서 한국으로 운반해주기 때문이

었다 결국 연구부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세브란스의 아들과 딸이 해주었다 세브란스

병원 건립 기금을 기부했던 루이 세브란스의

아들인 존 세브란스(John Severance)와 딸 프렌

티스(F F Prentis)는 연구소 설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돈을 기부했다 10) 특히 존 세브란스

는 매년 1 500불의 연구비 지원을 계속했다 11)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당초 설정된 연구부

의 목표는 상당 정도 달성이 되었다 연구부가

창설되고 3년이 지난 1917년 당시에 이러한 목

표에 부합하는 여러 주제들의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1917년에 발간된 세브란스 Catalogue 에 상세

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1 다수의 식물학적 표본 특히 과거 한국

의 치료자들이 약재로 사용하던 식물들과 많은

수의 약재들이 수집되어 분류되었다

2 한국에서도 사용되던 중국의 약물학 서

적과 침구서 등의 번역을 진행하였다

3 한국인 사이에서 보이는 높은 영아사망

률의 원인을 탐구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수집하

였다

4 대변 소변 혈액 객담에 대한 통상적

검사를 표로 만들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사항

은 구충 감염이 많다는 점이다

5 한국인들에서 매독감염률을 조사 모든

계층의 1 000명 이상의 환자들에 대해 바서만

(Wassermann) 검사를 시행하였다

6 몇몇 학교 기숙사에 기거하는 학생들의

음식 섭취를 조사하였다 분석적이고 생리학

적 측면에서 한국 음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7 영어권의 의학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일

본 의학문헌의 초록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

일본의 의학 문헌 초록을 영어권에 소개하

기 위해 번역하겠다는 것은 이미 일본의 의학

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일본인 학자들은 풍토병 연구에 많은 성

과를 내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된 일본 논문의

초록은 1916년에서 1921년까지 China Medical

Journal 에 실렸다 당시까지는 이것이 일본의

학문헌에 대한 유일한 번역이었으며 이후 이

번역에 자극을 받은 일본학자들이 영문의학잡

지를 독자적으로 발간함으로써 더 이상 일본

의학문헌의 초록번역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

다 이제 세브란스 연구부에서 이루어진 연구

활동을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

도록 하겠다

3 전통의학과 식물학 연구

한말 우리나라에 온 의료선교사들은 우리나

라의 전통의학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졌다 알렌을 비롯하여 에비슨 등은 다소 부

정적인 관점에서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시술되

던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에 대해 기록을 남기

10) A I Ludlow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KMF 1930 26(5) 95
11) The Cooperating Board for Christian Education in Chosen p 36 1927 Catalogu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1932-1933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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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런데 전통의학의 주된 치료법에 대

한 평가는 각각의 치료법에 대해 상이하게 나

타난다 전통의학의 주된 치료법은 침 뜸 약

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약재에 대해서

는 긍정적 태도를 뜸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

를 침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침

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 이유는 무엇보다

도 소독되지 않은 더러운 바늘로 여러 사람의

몸을 찔러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 의료선

교사는 침에 의한 치료가 긍정적 효과를 보이

는 경우는 별로 없고 환자에게 해를 입히는 경

우가 대부분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12) 약재

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시 서양

의학도 내과적 질환의 치료에서는 한의학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생약재를 주로 썼기 때문이

었다 다시 말해 당시 서양의학에서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쓰이던 약이 생약재를 주재료로 했

던 것처럼 조선에서 사용하던 생약재 가운데

도 당연히 의학적 효과가 있는 약재가 있을 것

이란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인으로 남장로교 의료선교사가

된 오긍선과 같은 이는 내과적 질환에 관한한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13) 예를 들어 입맛이 없는 사람에

게는 쓴 약을 주어 입맛을 나게 한다거나 빈

혈에는 강장제 소화가 안 될 때는 소화제 설

사에는 수렴제를 쓰는 것 등이다 그리고 오긍

선에 따르면 당시의 한의사들은 외과적 치료

는 서양의학이 우수하지만 내과적 질환에 대

한 치료는 한의학이 서양의학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조선의 전통의학에

관해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초기에는 주로 그

들에게 특이하게 보이는 치료 방법이나 의료

의 관행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에 대

해 본격적으로 연구할 생각을 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듯하다 아마도 조선의 전통의학에 대

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최초의 선교사는 성

공회 선교사로 파송된 랜디스(E B Landis)였

을 것이다 14) 랜디스는 The Korean Repositor

y 에 The Korean Pharmacopae 란 제목으로 한

국에서 주로 사용하던 약재를 분류하여 설명

하고 있다 이 글은 원래 홍콩에서 발행되던

The China Review 에 실린 것인데 이 글이 실

린 것은 랜디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의 일이다

편집자가 설명하고 있듯이 이 글은 흥미롭게

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의서 동의보감 의 탕

액편 에 나오는 각종 약재들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15)

랜디스 이후에도 선교사들이 전통의학에 대

12) J B Busteed The Korean Doctor and His Methods The Korean Repository 1885 2 191

13) OH K S The Native Doctor KMF 1914 10(7) 216
14) 랜디스는 1890년 9월 29일에 인천항으로 내한하여 의료선교를 시작했다 그는 1891년에 성누가 병원을
개설했다 랜디스는 한국의 문화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서양어로 된 한국 관련 서적들을 따로 모았

다 이 장서들을 Landis library라고 한다 그는 1898년 4월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다
15) The Korean Repository에 실린 것은 湯液篇 가운데서도 蟲部 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는 東醫寶鑑
을 Mirror of Eastern Medicine 으로 번역하고 있다 The Korean Repository 1898 5 448-464 The Korean
Repository는 다른 잡지에 실린 한국 관련 기사를 옮겨 싣기도 했는데 랜디스의 이 글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글은 원래 The China Review 에 실렸다 E B Landis Notes from the Korean pharmacopoea The China
Review 1898 22(2) 578-588 그는 여기서 東醫寶鑑 이 중국에서 명성을 얻은 유일한 한국 의서임을 강
조하고 있다 이 글 외에도 랜디스는 The China Review 에 한국에 관한 글을 여러 편 실었다 한국의

전래 민담을 소개한 글과 (Korean folk tales The China Review 1898 22 693-697) 귀신 쫓는 방법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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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언급한 글들은 간간이 보이지만 비교적 자

세하게 쓴 것은 오긍선이 1914년 Korea

Mission Field 에 쓴 글이다 이전에 선교사들

이 전통의학에 대해 남긴 글들은 의료관행에

대한 인상이나 치료법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

루고 있는데 비해 오긍선은 이 짧은 글 안에서

한의학의 역사 한의학의 병리 이론 치료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6) 같은 해에

세브란스의 교수로 있던 바우만은 한국의학의

역사에 관해 비교적 긴 글을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에 발표한다 17) 이 글은 한의학의 역사와 내용

이 뒤섞여 나타나고 몇 가지 중요한 처방들도

소개하는 등 실제의 제목과는 다소 거리가 있

으나 나름대로 한국 의학의 역사적 전통을 소

개하려는 노력은 돋보인다 특히 바우만은 여

기서 방약합편 을 한국 전통의학의 표준서로

서술하고 있다 18)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글의 맨 마지막에 전통의학에서 사용하는

장부도에 나타난 각 부위에 서양의학의 해부

학적 명칭을 대응시키고 있는 점이다 경락도

의 경락도 영어로 번역하여 싣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1910년대에는 선교의

사들 가운데 전통의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세브란스 연구부의 중요한 연구 활동의

한 분야로 한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연구를 꼽

을 만큼 그에 대한 관심이 컸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관심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밀

즈는 실제로 세브란스 연구부에서 한국의 전

통의학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진행시켰으나

그 연구의 성과들이 아쉽게도 발표되지 못해

그가 한 전통의학 연구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가 전통의학을 연구했다는 사실조차도 별로

알려지지 못했다 아마 밀즈가 연구부를 설립

하고 4년밖에 지나지 않은 1918년 한국을 떠난

것도 그 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밀즈

는 1918년 한국을 떠날 때까지 한국의 식물들

과 전통의학의 본초서에 언급된 약재들에 대

해 많은 조사와 연구를 했고 실제로 수 천 종

류의 식물 표본과 약재를 수집했다 한국을 떠

난 밀즈는 북경의 협화의과대학으로 갔는데

이 수집물들도 함께 중국으로 가져갔다 그리

고 1924년 그가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

기 전 자신이 한국에서 수집한 식물과 약재 표

본들을 북경협화대학에 기증했다 기증을 하

면서 그는 자신이 모은 표본을 사용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할 때는 반드시 세브란스 연구부

의 이름을 언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약

재 표본의 수집 외에 밀즈는 한의서의 영역 작

업도 시도했다 아쉽게도 이 번역된 원고는 찾

을 수 없으나 다행히 밀즈가 China Medical

한 글이 (Notes on the exorcism of spirits in Korea The China Review 1897 21 399-404) 있다 또 랜디스는
인삼 이라는 명칭의 기원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엣킨스(J Edkins)라는 학자가 인삼 이라는 명
칭은 인삼의 뿌리가 人 의 형상과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자(J Edkins Proof of ancient Chinese sound The
China Review 1897 21 350) 이에 대해 랜디스는 재배삼의 경우 뿌리가 갈라져 人 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한국에서 자라는 산삼은 그 형상 전체가 머리와 사지를 가진 사람의 형체를 닮았으므로 人蔘 이라는

명칭이 붙었을 것이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The China Review 1897 21 416-417)

16) OH K S The Native Doctor KMF 1914 10(7) 214-216
17) N H Bowman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14 5(2) 1-34

18) Bowman ibid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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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의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에 번역한 책

들의 제목과 그 내용이 나온다 밀즈의 편지에

따르면 醫學入門 東醫寶鑑 鍼灸大成

가운데 침과 뜸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뽑아 번

역했으며 이와 관련된 한의학의 해부학 연구

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는 本草綱

目 도 번역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本草綱目 의 번역에서는 각각의 한약재

에 상응하는 서양 식물학의 학명을 찾는 일이

어려웠다 어쨌든 밀즈는 이 연구 결과들을 책

으로 출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19)

이처럼 한국의 전통 약재에 관해 많은 관심

을 갖고 연구를 하고 표본을 모으는 한편 밀즈

는 본초와 관련이 깊은 식물학 연구와 표본 수

집에도 열심이었다 그 결과 한국산 식물을 미

국에 심어 크게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1917년

밀즈가 황해도 소래에 있는 자신의 여름 별장

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였다 밀즈는 해변

에서 일종의 야생 클로버(Korean Lespedeza)가

자라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 야생 클로버

는 바로 바다에 접한 곳에서 자라고 있어 항상

바닷물이 뿌리를 적시고 있었다 그런데 가축

들이 와서 이 야생 클로버를 맛있게 뜯어먹는

것이었다 이를 본 밀즈는 염분이 많은 해변에

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라면 토양에 염분이

많거나 알칼리성인 미국 남서부 지방에서도

잘 자랄 수 있겠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래

서 그는 식물의 표본과 씨를 미국 농업국에 보

냈다 그러나 그가 보낸 표본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 일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그

러던 중 피터스(A J Pieters)라는 사람이 여기

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이 식물이 클

로버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이것을

시험적으로 재배하여 보았다 결과는 성공적이

어서 그 식물은 무척 빠른 속도로 잘 자랐다

그는 한국의 밀즈에게 씨를 더 요청했다 처음

에는 미국 남서부 지방에서 심기 시작했으나

후에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 북쪽의 미시간 주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마니토바 지방까지도

퍼졌다 20) 그래서 1928년에는 약 10만 파운드

의 씨를 얻을 수 있었다 이 클로버는 다른 식

물들이 자라기 어려운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풀이었다 땅이 좁

아 목초지를 조성하기 힘든 한국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풀이었지만 땅이 넓고 황무지도

많은 미국에서 이 클로버는 쓸모없는 땅을 유

용한 목초지로 바꾸어주는 소중한 풀이 되었

다 21)

밀즈가 한국에 있던 1908년에서 1918년까지

그는 한국에서 자라는 식물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사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종과 변이종

들을 여럿 발견하기도 했다 동시에 그는 많은

표본을 모았다 서울을 떠난 밀즈는 북경으로

가서 1924년까지 있었는데 북경을 떠나 본국

19) R G Mills Oriental Medical Literature The China Medical Journal 1916 16 306

20) Korean Clover Invades America KMF 1930 26(3) 63
21) ibid p 64 이와 관련된 연구 문헌은 적지 않다 A J Pieters and J P Van Eseltine Korean Lespedeza a

new forage crop U S Dept Agric Circ 317 1-14 1924 T Nakai Lespedeza of Japan and Korea Rep For
Exp Sta 4 1-101 1927 R Kenny Korean Lespedeza Kentucky Univ Coll Agric Extens Div Circular

No 258 1932 Korean Lespedeza Kansas Agric Board Biennial Rep 198-205 1933 C A Mooers Korean
Lespedeza Univ Tennessee Agric Exp Sta Bull 49 1934 G F Werner Observations of Korean Lespedeza
plantings in Southern Michigan Michigan Agric Exp Quart Bull 16 173-174 1934 J F Dugger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other lespedeza in root nodule formation Amer Soc Agron Jour 26 923-8 1934 K E

Beeson Korean and other Lespedeza Purd Agric Extension leaflet 175 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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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모은 15 000점에 달하

는 방대한 식물 표본들을 북경대학 생물학과

에 모두 기증했다 22) 한반도의 식물에 대한 밀

즈의 관심은 한반도의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

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다 밀즈는 1909년

에서 1911년에 걸쳐 강계를 지나 압록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동내강 유역의 지질 환경과 식

생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

기도 했다 23)

여기서 밀즈가 15 000 점에 달하는 방대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을 어떻게 이

해해야할까? 왜 밀즈는 자신이 모은 표본을 한

국에 혹은 자신이 일했던 세브란스에 기증하

지 않고 그것을 중국에 가져갔을까? 그에 대해

밀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

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추측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먼저

밀즈는 자신이 모은 표본들을 세브란스에 두

고 갔을 때 자신이 공들여 모은 그 표본들이

제대로 보관될 수 있을까에 대해 확신할 수 없

었을 것이다 약재와 무관한 많은 식물들이 포

함된 자신의 방대한 표본에 가치를 두고 보관

할 사람을 의학교육기관이자 선교병원이었던

세브란스에서는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

나 그가 떠난 후 그와 같은 관심사를 갖고 그

가 하던 연구를 계속할 사람이 당시 세브란스

에는 없었다 그리고 그의 식물표본은 성격상

의과대학보다는 생물학과에서 더욱 의미 있게

보관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한국을 떠나던 1918년 한국에는

그의 표본에 가치를 두고 보관할 생물학과 자

체가 없었다 24) 후에 그가 중국을 떠나며 그의

표본을 그가 일하던 북경 협화의과대학이 아

니라 북경대학 생물학과에 기증한 사실은 그

의 표본이 가지는 이러한 성격을 잘 말해준다

4 식생활 연구

세브란스 연구부에서 관심을 가진 또 한 가

지 중요한 분야는 한국인이 주로 먹는 음식에

대한 연구였다 위에서 서술한 한국의 전통의

학 연구는 주로 밀즈가 맡아서 했다면 한국의

음식과 한국인의 식이에 관한 연구는 세브란

스의 생화학 교수 반 버스커크가 주로 맡아했

다 당시의 생화학이 영양학적 연구를 주로 했

던 것을 생각해보면 반 버스커크가 한국의 음

식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런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 버스커크는 이외에

도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하였지

만 여기서는 한국인의 식이에 대해 그가 연구

한 내용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반 버스커크가

한국인의 식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이유는

세브란스 연구부에서 진행된 다른 연구와 마

찬가지로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연구는 강한 현실적인

동기를 갖고 있었다 반 버스커크는 한국인의

식이에 대한 자신의 연구 동기와 목표를 다음

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현 연구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인들이 무엇

을 얼마나 먹는가를 알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한국인들의 생리학적 과정과 육

22) ibid p 63
23) R G Mills Ecological Studies in the Tong-Nai River Basin North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21 12 1-78

24) 우리나라 자연과학 고등교육의 선구라 할 연희전문에서도 수물과는 있었으나 생물학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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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정신적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이 어떤 점에서 부족한가를 알려주고 그

것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연구의 어떤 결과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구는 단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보다

효율적인(efficient) 민족으로 만드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25)

그는 자신의 연구가 기숙사와 같은 곳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식

을 제공하는 데 쓰일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

서 그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기숙

사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의 목록을

보내주면 그것을 보고 식사의 질을 평가해 보

다 나은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26) 그뿐 아니라 그는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적절한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할 수 있

는가를 알려주기 위해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

하기까지 하였다 27)

반 버스커크는 한국인의 식이에 대해 모두

세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처음 두 편은

China Medical Journal 에 실렸고 이 두 편의

내용과 이후에 진행된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일본에서 발행되던 영문의학잡지인 Japan

Medical World 에 실었다 한국인이 먹는 음식

에 대한 본격적인 영양학적 분석에 앞서 반 버

스커크는 먼저 한국인들이 어떤 종류의 재료

를 어떻게 조리하여 어떤 음식으로 만들어 먹

는가를 조사하였다 28) 그는 한국인이 먹는 음

식을 재료에 따라 곡류 콩으로 만든 식품 야

채 고기류 등으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한 조

리방법도 간단히 설명하였다 그는 곡류로는

쌀밥 보리밥 조밥 잡곡밥 죽 떡 월병

국수 등을 콩으로 만든 식품으로 두부 비지

묵 간장 된장 메주 고추장 콩자반 콩나

물 녹두전 등을 열거하고 있다 야채로는 김

치 장아찌 동치미 나물 감자 고구마 등을

먹고 동물성 음식으로는 계란 소고기 생선

등을 먹는데 계란은 흔히 찜으로 (반 버스커크

는 이를 찌개라고 표현하고 있다) 먹고 소고

기는 국이나 장조림 너비아니 고기산적 등

으로 만들어 먹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외에

생선은 졸여 먹거나 생선포를 무쳐먹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 버스커크는 한국의 음식과 한

국인의 음식 섭취를 영양학적 관점에서 어떻

게 보았을까? 한국인이 먹는 음식을 영양학적

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조사

를 하였다 그는 학생 사무원 상인 약방 조

수 농부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한국

인 43명에게 저울을 주고 그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 다음 각자가 먹은 음식의 종류

식전의 음식 무게와 식후에 남긴 음식 무게 등

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이들이 먹

은 것과 같은 음식을 구입하여 무게를 잰 다음

음식분석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총 25 종류

음식의 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과 열

량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그는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섭

취한 열량을 얻을 수 있었다 29) 이 연구 결과

25) J D VanBuskirk Studies on the Diet of the Korean People The China Medical Journal 1921 35(4) 305

26) J D VanBuskirk What and How Much Shall the Student Eat? KMF 1918 14(12) 264

27) J D VanBuskirk The Cost of Enough to Eat KMF 1919 15(3) 55-56

28) J D VanBuskirk Studies in the Diet of the Korean people The China Medical Journal 1921 36(1) 13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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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당시 한국인 남자가 하루에 평균적

으로 섭취하는 열량은 2768칼로리이고 여자는

2380칼로리였다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과 그

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는 있었으나 전체

적으로 보아 섭취하는 열량의 면에서는 적당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섭취하는 영양

소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주로 도정하지 않은

쌀 즉 현미와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기 때문

에 비타민 B와 C의 결핍으로 인한 각기병과

괴혈병은 드물다고 쓰고 있다 다만 지방의 섭

취가 적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가 부족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30)

그는 또 네 곳의 여학생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사 때 먹는 음식의 종류

와 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

과 반 버스커크를 놀라게 한 것은 조사 대상자

들이 한 달 동안 먹은 음식의 종류가 12-15가

지에 불과했다는 점이었다 거기다 쌀밥 조

밥 잡곡밥 등을 밥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을

경우 음식의 종류는 10가지 미만으로 줄어들

었다 31) 그리고 중노동을 하지 않는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은 2 400칼

로리 정도였다 그 정도의 열량은 한국인의 일

반적 체격 조건을 고려하면 적절한 양으로 평

가되었다 단백질 섭취량은 90그람 정도로 적

당하나 함께 먹는 밥이 많은 부피를 차지하여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통상 먹은 단백

질의 75퍼센트만이 소화 흡수된다고 보았다

지방은 하루에 15그람 정도 섭취하는데 서양

의 기준에서 보면 많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그

리고 지방 섭취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의 섭취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칼슘 섭취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인들은 충분한 열

량의 음식을 섭취하고 있으나 전체 섭취 음식

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지용성 비타민과 칼슘

이 풍부한 음식물을 먹을 필요가 있다고 결론

을 내리고 있다 32)

반 버스커크는 한국인이 기본적으로 채식을

주로 하고 있으며 단백질은 육류보다는 생선

에서 주로 섭취한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한국

인들이 먹는 음식이나 섭취하는 열량이 영양

학적 관점에서 보아 괜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그는 한국인이 주로 섭취하는 음식

이 열량에 비해 부피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한국인의 주식인 밥이나 김

치 등이 모두 열량에 비해 부피가 크고 따라

서 소화에 장애를 가져와 단백질과 같은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점을 그는 지적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영양학적으로 바

람직한 식사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조언

하고 있다 먼저 쌀밥의 양을 줄일 것을 권고

한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쌀밥은 열량에 비해

부피가 크므로 소화불량의 원인이 된다고 보

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밥그릇을 일본 사람

들처럼 작은 그릇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한

국인들은 큰 밥그릇에 밥을 담아 주므로 많이

먹고 싶지 않은 사람도 밥그릇을 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양을 먹게 된다는 것이었

다 한편 한국인들은 쌀밥만 먹기보다는 잡곡

29) J D VanBuskirk The Composition of Typical Korean Diets Japan Medical World 1924 4(6) 1-4

30) VanBuskirk ibid p 4
31) J D VanBuskirk Some Common Korean Food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23 14 2

32) VanBuskirk ibid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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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섞어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영양학적으

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육류

의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잡곡

을 섞어 먹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리

고 콩으로 만든 두부는 좋은 단백질원이기도

하고 소화도 쉽게 되므로 권한다 또 그는 감

자와 고구마를 좀 더 많이 먹을 것을 권한다

이들은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요리하기도

쉬워 쌀 위주의 식사를 보완하는 데 좋다고 보

았기 때문이었다 그 외에도 그는 서양에서는

빵으로 먹는 밀이 한국에서는 거의 소비되지

않는 사실을 보았다 밀의 가격은 쌀의 60%에

불과하므로 한국인의 식사에서 밀이 차지하는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33)

반 버스커크가 영양학적 관점에서 한국인이

섭취하는 음식과 식이습관을 연구했다면 치과

의사인 부츠는 이것을 구강보건의 관점에서

연구했다 먼저 부츠는 한국인의 식사가 영양

학적으로 불균형이 있고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도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

게서 특정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한 질환을 거

의 찾아볼 수 없는 사실에 다소 놀라움을 표한

다 예를 들어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면서도

일본과는 달리 각기병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것은 맷돌에 갈아먹는 곡물에 각기를 예방

하는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라

고 설명한다 또 괴혈병이 없는 것도 한국인들

이 녹색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고 또 겨울철에

도 김치의 형태로 채소를 계속해서 섭취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비타민 D의 결핍

으로 인한 구루병이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재

미있는데 그는 한국인의 집이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 나와

놀 수밖에 없어 충분한 태양빛을 쬐기 때문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다리가 O자 형으로

굽어있거나 새가슴 머리가 납작한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구루병의 영향이 아

니라 아기를 등에 업어 키우거나 딱딱한 바닥

에 눕혀 키우는 관습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34)

그는 또 치아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칼슘의 섭취와 대사에 관해서도 고찰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인들의 주된 칼슘 섭취

원은 우유나 버터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식품을 거의 섭취하

지 않는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건강한 치아

를 갖고 있으며 칼슘 대사에도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주로 어

디에서 칼슘을 섭취할까? 이 물음에 대해 그는

한국인들이 채소와 해초에서 칼슘을 얻을 것

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산모들은

출산 후에 해초(미역)를 많이 먹는데 해초에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영

양소가 풍부한 산모의 젖은 아기의 치아 발달

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35)

한국인의 구강보건과 관련해 특별히 부츠의

관심을 끈 것은 식사 후에 소금으로 양치를 하

는 관습이었다 부츠는 한국인들이 거의 예외

없이 식사 후에는 굵은 소금을 가운데 손가락

에 담아 치아와 잇몸을 문지르는 것을 보았다

부츠는 이것이 충치를 예방하거나 소화를 자

33) J D VanBuskirk What and How Much Shall the Student Eat? KMF 1918 14(12) 264
34) J L Boots A Preliminary Study of the Diet and Customs of the Korean People With Relation to Their Oral

Conditions The Journal of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1935 3(1) 40

35) Boots ibid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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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

내의 청결과 구취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

게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손가락

과 소금으로 치아를 닦는 데 너무 익숙하기 때

문에 한동안 치약과 칫솔을 쓰던 사람도 결국

은 다시 소금과 손가락으로 치아를 닦는 이전

의 관습으로 돌아간다고 쓰고 있다 어찌 되었

거나 소금으로 치아를 닦는 것은 과학적 측면

으로 보더라도 치아를 보호하는 효과가 충분

히 있다는 연구 결과를 부츠는 인용하고 있다

즉 충치의 발생은 주로 구강 내의 산성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소금은 구강을

알칼리화 시키기 때문에 충치의 발생을 억제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소금

은 잇몸을 수축시키고 잇몸의 염증을 억제하

는 효과가 있으며 치석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

과까지 있다는 것이다 36)

이런 관찰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

해 그는 1380명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그들

의 구강 상태를 검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들

의 전체 충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인이 먹는 전형적인 식사는 건강

한 치아 형성에 좋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렇

지만 점차 설탕의 소비가 많아지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치아에 해로운 음식의 소비가

점차 많아지는 과정에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

다 37)

5 풍토병 연구

세브란스 연구부에서 관심을 가진 또 다른 분

야는 한국의 픗토병이었다 한국의 풍토병에

관한 선교사들의 기록은 세브란스 연구부의

설립 이전에도 이미 적지 않게 보인다 알렌은

1885년 4월 10일 제중원 설립 이후 1년 동안

제중원에서 수행한 진료활동의 결과를 이듬해

인 1886년 보고서로 작성하였는데 거기서 그

는 말라리아가 당시 한국에서 가장 흔한 질병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38) 그리고 실제로 말라

리아의 치료제 금계랍은 가장 인기 있는 치료

약제로 이후에도 많은 양이 수입되어 널리 사

용되었다 그는 말라리아 이외에도 디스토마

와 사상충증 그리고 회충 감염증 상피증 등

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알렌을 비롯한 선교의사들이 환자를 보는

과정에서 기생충 질환에 감염된 많은 사람을

보기는 했지만 기생충 질환에 대해 연구를 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다 우선

러들로가 기생충 질환에 관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기생충 자체나 기생충으

로 인한 질환 자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외

과의로서 외과적 치료를 요하는 사례에 국한

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러들로는 회충이 맹장

염 장폐색 복강 내 농양의 원인이 된 경우를

보고하고 있다 39) 특히 러들로는 아메바에 의

한 간농양을 흡입천자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40)

풍토병의 원인이 되는 기생충 자체에 대한

연구는 선교의사들보다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

36) Boots ibid p 43-44

37) Boots ibid p 60
38) H N Allen and J W Heron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Seoul p 7 1886
이 보고서는 다음에 그 원문과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다 박형우··여인석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 연세

의사학 1999 3(1) 3-81

39) A I Ludlow Surgical Aspects of Ascaris lumbricoides The China Medical Journal 1927 41 1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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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고바야시는 간흡충

과 폐흡충의 중간숙주를 알아내고 그 생활사

를 밝혀내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렇지

만 선교의사들도 한국의 풍토병 연구에 큰 공

헌을 했다 밀즈는 자신이 세브란스 병원 검사

실을 책임지고 있던 1913년 9월부터 1917년 6

월까지 검사실에서 시행한 7 000예의 대변검

사 결과를 분석하여 거기에 나타난 한국인의

기생충 감염 실태를 보고하였다 41) 오늘날은

특별한 경우에만 대변검사를 실시하지만 당시

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통상적인

검사의 일부로 대변검사가 행해졌다 밀즈는

이 결과가 한국인을 대표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거의 모든 계층과 연령층의 환자들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사한 자

료를 성별 거주지별 나이별 직업별로 나누

어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생충 감염률을

조사하였다

먼저 가장 흔한 기생충의 하나인 회충의 전

체 감염률은 53 2퍼센트로 나타났는데 성별로

는 남자가 49 6% 여자가 59 7%로 여자가 남

자에 비해 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

로는 5세 미만에서도 이미 22 33 퍼센트의 감

염률을 보이며 5-15세 사이의 감염률이 가장

높아 71 57 퍼센트에 이른다 그리고 그 이후

에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되는 양

상을 보인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직업에

따른 감염률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다시 말해 교육 정도가 회충의 감염률

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

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그는 한국인들이 거

의 예외 없이 동일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김

치를 매 끼니때마다 먹는다는 사실에서 찾았

다 즉 한국인들은 누구나 회충알이 묻어있는

배추를 절여서 김치를 만들어먹기 때문에 개

인의 교육 정도나 위생 의식에 관계없이 비슷

한 정도의 회충 감염률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김치를 만들 때 배추가 소금물에 절여지는 과

정을 거치지만 회충알은 농도가 진한 소금물

에서도 장기간 살아남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회충의 감염을 막기는 어렵다 밀즈 등은 채소

에 붙어 있는 회충알을 비롯하여 세균이나 원

충의 포낭은 끓는 물에 10초간 담그면 죽는다

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무우에 붙어있는 회충알은 죽일 수 있겠지만

배추잎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회충알을 죽일

수는 없다 배추잎을 한 장 한 장 떼어내어 끓

는 물에 담근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김치를 담가먹는 방법이 지속되는 한 회

충의 감염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

았다 42)

촌충의 경우는 감염률이 2 9퍼센트로 낮았

는데 그것은 한국인들이 육류를 잘 익혀서 먹

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촌충의

대표적인 두 종 가운데 한국에서는 민촌충

40) A I Ludlow Treatment of Abscess of Liver by Aspiration and Subcutaneous Injections of Emetine The China
Medical Journal 1924 38 93-102 A I Ludlow Amebic Liver Abscess The China Medical Journal 1926 40
1165-1189 러들로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이유복 박형우 알프레드 어빙 러들로의 생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41) R G Mills Parasites Chiefly Metazoan Observed in 7 000 Specimens of Feces from Koreans with an

Attempt to Interpretate the Findings The American Journal of Hygiene 1927 7(3) 222-263 검사는 밀즈가 한

국에 있는 동안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는 밀즈가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발표되었다

42) Mills ibid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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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nia saginata)만 발견이 되고 갈고리촌충

(Taenia solium)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밀즈는 구충(hookworm)에 대해 특별히

5쪽에 달하는 긴 고찰을 덧붙이고 있다 그런

데 구충 감염이 실제로 한국에서는 보건상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밀

즈가 이처럼 구충 감염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구충감염이 미국 남부를 비롯하여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중요한 보건상의 문제가 되고 있

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할 것 같다 밀즈는 그

런 비교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구충 감염 상황

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듯하다 그는 먼저

한국에서는 구충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다는 사실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

한다 43) 그리고 풀옴 채독 똥독 과 같

이 구충의 유충에 의한 피부감염을 시사하는

말들은 있으나 다른 종류의 풀벌레들에 의해

유발되는 증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

고 있다 또 그는 단순히 몸 안에 구충이 기생

하고 있는 것과 구충의 감염에 의해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인의

구충 감염률은 17 퍼센트에 이르지만 미국의

남부 지역이나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

는 구충감염에 의한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

는 경우를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고 말하

고 있다 44) 구충 감염이 있는 경우도 체내에

있는 구충의 수가 대부분 20마리 미만으로 임

상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700마리에 훨씬 못 미

치는 적은 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밀즈는

한국인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과 관계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구충 감염은 토양에 있는

구충의 유충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 일어나므

로 신발을 신어 피부가 토양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으면 구충 감염의 기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날이 좋을 때는 짚신을 신지만

차려입을 때는 서양식 신발을 신고 특히 비가

올 때는 나막신을 신어 진흙으로부터 감염될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에 구충에 의한 감염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구충 감염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가지 요인으로 그는 한국에서는 대소

변을 거름으로 모으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관습을 들고 있다

구충 감염은 감염자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서 본 대변 때문에 가족이나 인근에 사는 주민

들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국에

서는 대소변을 모아 거름으로 사용하기 때문

에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들판에 대소변을 보

지 못하게 하고 특정한 장소에서만 대소변을

보도록 한다 따라서 인분을 통한 감염의 기회

가 그만큼 제한되는 셈이다 45)

중요한 흡충인 간흡충과 폐흡충의 감염은

대변검사로는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대변검

사를 통한 감염률은 낮게 나왔다 특히 이 두

흡충에 대해서는 일본인 학자인 고바야시가

많은 연구를 했으므로 밀즈도 그의 연구결과

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러들로에 따르

면 밀즈가 폐흡충의 중간숙주를 알아내기 위

해 폐흡충 만연 지역에서 다슬기와 민물게를

잡아 연구를 했으나 밀즈의 연구가 완성되기

이전에 일본학자들이 먼저 민물게가 폐흡충의

중간숙주임을 발표했다고 한다 46) 그런데 밀즈

43) Mills ibid p 240

44) Mills ibid p 241

45) Mills ibid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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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민물게가 폐흡충의 제2중간숙주임

을 밝힌 것은 일본인 학자 나까가와로 그는 이

결과를 1915년에 일본어로 발표를 하고 이듬

해에 영문 잡지에 발표했다 47) 다슬기가 폐흡

충의 제1중간숙주로 알려진 경과는 다소 복잡

하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 누가 그것을 발견

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1880년 맨

슨은 폐흡충의 발견을 발표한 논문에서 이미

민물달팽이 류가 폐흡충의 중간숙주일 가능성

을 제기하였다 48) 이후에 나까가와 고바야시

요꼬가와 등 당시 내로라하는 일본인 기생충

학자들이 이 주제에 매달려 연구를 계속했으

나 1934년에 와서야 폐흡충의 생활사가 결정

적으로 확립되었다 밀즈가 폐흡충의 생활사

에 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의 연구를 진행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러들로

의 증언 이외에 밀즈 자신이 이 주제에 관해

발표한 논문도 그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폐흡충에 대한 밀즈

의 관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있다

밀즈는 1916년부터 The China Medical Journa

l 에 일본의 의학논문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가장 먼저 소개한 논문이 나까가와가 쓴

폐흡충의 생활사에 관한 논문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논문의 내용을 2쪽에 걸쳐 자세하게

사진까지 첨부하여 소개하고 있다 49) 또 그는

The China Medical Journal 의 편집자에게 일

본의학문헌을 The China Medical Journal 에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데 일

본의학문헌이 영어로 소개될 필요성을 설명하

며 그는 자신이 폐흡충의 생활사를 밝힌 일본

논문 여섯 편을 갖고 있다고 쓰고 있다 50) 이

처럼 밀즈가 폐흡충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일과 또 자신

의 다른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인해

전문적인 기생충학자들처럼 폐흡충의 생활사

를 밝히는 일에 매달리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6 결어

세브란스 연구부의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은

모두 200편이 넘는다 따라서 위에서 서술한

내용이 이 모든 논문들의 내용을 전부 대변하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들 내용

이 세브란스 연구부를 설치한 원래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주제들임은 분명하다 이 연

구에서는 주로 1910년대와 20년대에 서양인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만을 다루었는

데 한국인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는 193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

고 1930년대 이후에는 연구가 이미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세브란스 연구부 설립 당시에 설

정된 실용적 목적에서 더 나아간 순수 연구들

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최명학의 발생학 연구

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51) 이러한 연

구 경향의 변화는 내적으로 연구역량이 축적

되어 일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윤일선의 부임

46) A I Ludlow The Research Department of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KMF 1930 26(5) 95
47) K Nakagawa The Mode of Infection in Pulmonary Distomiasis Certain Freshwater Crabs as Intermediate Hosts

of Paragonimus westermani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1916 18 131-142

48) David I Grove A History of Human Helminthology Wallingford CAB International 1990 p 164
49) R G Mills Japanese Medical Literature The China Medical Journal 1916 30 285-287

50) R G Mills To the Editor C M J The China Medical Journal 1916 30 224

51) 최명학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박형우 여인석 해부학자 최명학 의사학 1992 1(1) 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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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던 듯하다 경도제국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병리학을 전공한 윤

일선은 일본에서 독일식 실험실의학을 배운

유능한 의학자였다 그가 부임함으로 미국식

실용주의 의학의 학풍이 강하던 세브란스에

독일식 실험실 의학이 접목되었으며 실제로

그의 지도 하에 세브란스에서도 많은 기초의

학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세브란스 연구부는 밀즈가 처음 자

신의 소래 별장에서 시작할 때는 연구실이자

연구 조직의 성격이 강했지만 학교가 발전하

면서 기초학 교실들이 자리를 잡고 연구가 각

교실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연구부는 초기에

지니던 연구실이나 연구 조직으로서의 성격은

점차 상실해갔다 대신 그것은 세브란스에 속

한 구성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

성격이 변해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각 연

구자들은 연구부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고

그 결과를 학회지에 발표할 때는 세브란스 연

구부의 과제 일련번호를 기재했던 것이다 이

처럼 세브란스 연구부는 의료가 단순히 선교

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되는 데 기여했으며 나아가서는 한국인의 자

생적인 연구역량을 키우고 심화시키는 데 기

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 기준 에서의

발전은 초기에 설정된 소박한 선교 이념과 갈

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러

한 연구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를 살펴보자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풍토병 연

구와 한국 상황에 고유한 의학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런데 이것을 서구의 식민

지에서 이루어진 열대의학 연구와 같은 차

원에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

였던 한국과 서구의 식민지가 처한 상황이 달

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파스퇴르

연구소는 설립 초기부터 프랑스의 식민지이던

알제리와 베트남 등지에 분소를 설치해 풍토

병 연구를 수행했으며 영국의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도 동일한 목

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었다 그들은 효과적

인 식민지 경영을 방해하는 풍토병과 같은 현

지의 의학적 문제를 제거하여 식민지 경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연구기관을 설립

했다 그들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풍토병이

었고 따라서 기생충질환을 포함한 감염성질환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반면 세브란스 연

구부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풍토병이 차지하

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전통의학이나

식생활에 관한 연구에 중점이 두어졌다 이러

한 연구주제의 차이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

이다 실제로 풍토병 연구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더욱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물론 그러한 연구 활동을 기독교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선교사들이 그러한 활

동이 선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런

활동은 오히려 선교와 무관하며 때로는 해롭

기까지 한 활동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이런

미묘한 상황은 식민지 경영의 주체와 기독교

선교의 주체가 결국은 동일한 국가의 활동으

로 귀속되는 서구의 일반적 식민지 상황과는

다른 조선의 특수한 사정에서 기인한다 즉 조

선에서는 식민지 경영의 주체가 일본이라는

이웃 아시아 국가였고 그들의 식민지배 하에

서 서구의 선교사들이 활동을 펼치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선교사들

의 활동을 일제의 식민지배를 강화하는 것으

로 보는 지극히 단선적인 시각도 가능할 것이

다 그러나 일제 하 선교사와 식민지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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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그렇게 단순하게 환원되지는 않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정치한 분석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력과 활동을 제국주의

라는 이념의 표현으로 보는 관념론적 역사인

식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고

려되어야할 것이다

결국 세브란스 연구부의 설립과 그 발전과

정은 선교의료의 다양한 차원과 복합적 측면

을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선교의료

에 대한 두 극단적인 시각의 교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색인어∶ 세브란스 연구부 전통의학 식생활 기생

충질환

= ABSTRACT =

A His tory of the Res earch Department of the S ev erance Union Medical Colleg e

YEO In- Sok*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was founded on November 4th

1914 Drs R G Mills J D VanBuskirk and A I Ludlow were the co-founders of the department

The department aimed at investigating the medical problems of Koreans which originated from the

differences of diet customs and habits The main fields of the research were divided into three

traditional medicine diet of the Koreans and special diseases in Korea As to the research of the

traditional medicine Mills conducted extensive investigations on the drugs mentioned in the pharmacopeia

of the traditional medical texts His work included the translation of the medical texts into English

which unfortunately was not published and the collection of thousands traditional drugs and botanical

specimens To the second field VanBuskirk contributed much His research was mainly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diet finding out its problems and recommending more

balanced diet The third field was the research of the diseases specific in Korea The diseases caused by

various parasites were the main targets of the research At first the Research Department was a

laboratory where research was actually being carried out But its nature has been changed as each

department became the center of research activities The Research Department became a research

promoting center which provides research funds for each department or individual researchers The

founding of the Research Department in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marks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SUMC in the sense that academic activities began to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missionary institute

Key Words∶Research Department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Traditional Medicine Korean

Diet Parasit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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